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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은 <한 가지의 뜻>을 두고 잘 이해하고 행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2. 잠을 깨라고 ‘여러 가지’를 보이며 계시하신다. 

3. 성자를 믿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4. 행할 일을 두고 깨닫고 행할 때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5. <사람>을 두고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만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듯, <한 가지 행

할 일>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보이며 계시하신다. 

6.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십 가지’로 말하듯이, <행할 일>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보이며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신다. 

7. <행할 일>을 두고, 그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신다. 

8. <성경의 비유>만 배우고 끝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고 행하며 살아라. 

9.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잠을 안 자고 있어도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 

10.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11. <생각>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인다. 

12.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을 하기도 한다.

13. 무엇을 계획하고 구상할 때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한다.

14. <몸>은 움직이고 행해야 일하지만, <생각>은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하고 행한다. 

15. 가령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서 잊었는데 다시 생각해 내려면,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 가지고서도 알아낼 수 있다. 고로 ‘생각하는 것’도 일이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려면 절대 <생각>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각

에 따라 <몸>도 따라가서 ‘육으로 해야 될’은 ‘육’이 해야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

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18. 생활 중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한 자는 <마음과 생각>으

로 ‘사랑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것도 공적이 되어 육도 영도 ‘대가’를 얻는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생각으로 할 일’은 <생각>으로 하고 끝내신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마음과 생각>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행동>까지 

실제로 사랑한 것이다. 

21. 하나님이 <생각>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시면, 실제로 축복을 받는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간과 대화하신다. 

23. <마음과 생각>은 ‘뇌’에서 발생한다. <인간의 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

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만물>로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말씀하신다. 

24. 마음의 대화, 생각의 대화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 

고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여라.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충분히 깨닫도록 

말씀하신다. 

가령 새벽에 일어날 때가 되면 ‘깨우는 것 한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보이며 충분히 깨

닫게 하신다. 

혼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릴 곳에서 내리는 모습을 ‘비유’로 보여 주며 잠을 깨우신다. 

어느 때는 갈림길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뱀이 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시

고, 어느 때는 비가 쏟아져서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도둑이 자기 집으

로 살살 기어들어오는 것을 보이며 깨우신다. 

어느 때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신다. 이는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

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6.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답’을 줘도 모른다. 

27. ‘답’을 ‘비유’로 보여 주셔도 풀어서 깨달아야 된다. 

28. 사람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울 때는 더위를 느끼니 <생각과 판단력>

이 흐려지고, 더운 만큼 무기력해진다. 추워도 그러하다. <육>이 영향을 받으면 <뇌>도 영



향을 받고, 이에 따라 <생각>도 영향을 받고 <혼과 영>까지 영향을 받는다. 

29. ‘환경’은 피할 수 있다. 피해서 해라. 

30. 사람은 ‘기후의 영향’을 받듯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31. 열대지방과 한대지방의 식물과 동물들을 보아라. ‘기후’에 따라 존재하는 방식과 모습이 

좌우된다. 

32. 이와 같이 사람의 <육신>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3. 생각하는 대로 <육신>은 80%에서 100%까지 영향을 받는다.

34. 이와 같이 행동하는 대로 <마음과 생각>도 영향을 받게 된다. 

35.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시면서도 ‘여러 가지의 뜻’을 두고 주신다. 그 ‘한 가지’를 통해 

‘각종 뜻’을 이루려 함이다.

36. 하나님은 <예언>도 이루시고, <전설>도 이루시고, <약속한 것>도 주신다. 우리를 사랑

하니 ‘증표’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조건이 있으니 ‘징조’로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쓰기 위해서 주신다. 


